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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 현안 점검 및 혁신‧상생 방안 등 모색 첫 회의 개최…14개 사업자 참석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료방송 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혁신과 상생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일 서울에서 유료방송사업자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료방송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등 8개 유료방송 플랫폼사와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포함해 총 14개 사업자가 참석해 업계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 유료방송 산업은 시장 포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대체 

매체와의 경쟁 심화로 성장세가 정체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회의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유료방송 혁신기반 조성 ▲유료

방송 디지털·인공지능 전환(AX) 지원 ▲공정·상생 환경 조성 등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후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상품 출시를 어렵게 하는 요금 및 약관 규제 개선 

▲디지털 방송광고 및 맞춤형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셋톱박스 시청 

데이터의 표준‧검증체계 마련 ▲사업자 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둘러싼 

분쟁 대응 등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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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추가 회의 등을 통해 유료

방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료방송 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과제

들을 고민하고, 콘텐츠 사용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의 장을 마련해 균형있는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방미통위는 이날 제시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정책과제를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가칭)유료방송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 구성

담당 부서 방송미디어진흥국 책임자 과  장 이영철 (02-2110-1470)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방연진 (02-2110-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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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 구성

구  분 소  속

정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공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료방송
플랫폼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IPTV)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LG헬로비전

㈜씨엠비

㈜KT HCN

금강방송㈜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

종합편성PP ㈜매일방송

일반PP

CJ ENM㈜

㈜SBS미디어넷

시네온TV㈜

㈜실버아이

홈쇼핑PP GS리테일


